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힐데가르드는 요한과 힐데가르드 하젠벡의 네 번째 아이였다.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

심한 만성병을 진단 받았다. 이 때문에 어린이를 치유하는 곳에 보내졌는데 이 시기에 

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보다 수월히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

느꼈다. 힐데가르드는 후에 이 갈망을 실현시킨다.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육자 양성을 

받았기 때문이다. 그런 다음에는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유치원에서 일했다.  

 

양성 외에도 성 루드게루스 본당에서 청년 그룹 등의 리더로서 매우 활동적이었다. 이 

체험은 영적 생활에 대해 더 깊은 갈망을 가져다 주었다. 힐데가르드는 식별의 시간을 가진 

다음 1984년에 뮬하우젠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. 수련기 초기에는 리지외의 

데레사 성녀를 주보로 마리 테레즈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.  

 

1987년에 첫 서원을 하고 나서는 장트 퇴니스에 있는 유치원에서 한 그룹을 담당했다. 

그러고 난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며 특수 교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. 마리 테레즈 수녀는 

그를 통해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의무에도 잘 준비된 

상태가 되었다.  

 

1994년에는 뒤셀도르프 수녀회가 운영하는 주간보호 센터의 책임자 역할이 주어졌다. 그 

이후 몇 년간 수녀는 기관이 지닌 개념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. 이는 다른 것들과 함께 

장애아 그룹, 가족 그룹 구성과 가족 센터의 자격부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. 이 외에도 

수녀는 관구 참사였고, 사회 봉사 영역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연극 지도자, 

비즈니스 경제인 교육을 받았다. 수녀는 이 여러 가지 소임을 큰 기쁨과 에너지를 가지고 해 

냈지만 가끔은 건강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다.  

 

수녀는 영성 생활과 노틀담 수녀로서의 소명을 엄청난 열정으로 살았으며 보다 깊고 더욱 

진정성있게 나아가고자 애썼다. 2004년, 뒤셀도르프에 있던 한 수녀들의 그룹이 새로운 

길을 찾는 공동체를 시작했다. 목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도 생활의 적절한 형태를 

찾는 것이었다. 마리 테레즈 수녀는 이 그룹에 온전히 연계했다.  

 

2017년, 수녀는 암 판정을 받았다. 마리 테레즈 수녀는 병을 받아들이며 제안대로 항암 

치료를 받았다. 그리고 부작용과 새로운 합병증을 커다란 용기와 인내로 견뎌냈다.  

 

더 이상 어떤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 지자 수녀는 놓아버릴 준비를 

했다. 마리 테레즈 수녀는 삶의 이 마지막 시기 중에,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이들의 방문을 

받았다. 마치 생의 결실을 거두는 것만 같아, 평화로이 떠날 수 있었다.  


